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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ID-19 현황 

출처: http://ncov.mohw.go.kr/bdBoardList_Real.do 

 

1) 통계 (2020년 4월 27일 기준, 질병관리본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38명

(해외유입 1,044명*(내국인 91.3%))이며, 이 중 8,764명(81.6%)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는 10명이고, 격리해제는 47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 

 



 

<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 

 

 



 

 

2. COVID-19 guideline review 

(1) ATS guideline 

Source: https://www.thoracic.org/covid/covid-19-guidance.pdf 

ATS는 COVID-19 감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ATS member를 중심으로 하여 

international Task Force를 구성하여 guideline을 작성하였다. 그 첫번째 결과를 

ATS homepage에 upload 하였다. COVID-19 management에 대한 evidence가 매

우 부족한 실정이나, 이미 치료가 시급한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 evidence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guideline을 급히 release해야 하였다. 저자들은 기존에 발표된 

evidence를 share 한 후 expert 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recommendation 강도를 

Convergence of Opinion on Recommendations and Evidence (CORE) process를 통

하여 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IDSA guideline 

Source: https://www.idsociety.org/practice-guideline/covid-19-guideline-treatment-

and-management 

IDSA는 infectious disease clinician, pharmacist, methodologist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 guideline panel을 구성하였다.  Panel들에 의해 우선적인 PICO가 결정되

었고, systematic review와 GRADE approach를 통해 recommendation을 제정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NIH guideline 

Source: https://covid19treatmentguidelines.nih.gov 

본 guideline의 recommendation은 scientific evidence와 expert opinion에 기반하

여 작성되었다. American College of Chest Physicians, 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s, American Thoracic Society,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Society, 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Pharmacists 학회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아 panel을 구성 하

였다. Recommendation 강도와 evidence quality는 다음과 같다.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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